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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지구온난화 대응 “공방”
우라늄 공급제한에 안전성 평가 부정적 … 온실가스 감축 전망 좋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로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이 지구

온난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가 될 수 있는 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테츠나리 이이다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 소장은 10월23일 환경운동연합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원자력은 우라늄의 공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며 기후변화나 석유제품 부족과 같

은 긴급한 이슈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이다 소장은 전문가의 견해를 빌려 “지구상에 우라늄이 많이 매장돼 있을 수 있지만 채취할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원자력에너지의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5-10%의 원자로가 2009년 또는 2010년이 되면 우라늄

이 부족할 텐데 우라늄의 효율을 대폭 늘리는 고속원자로는 2030년이나 돼야 준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7월16일 일본에서 발생한 진도 6.8의 강진으로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시 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7기 모두 가동이 중단됐고, 내진설계의 잘못된 점이 드러났다”며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

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는 핵의 확산과 방사성폐기물, 대재앙적 사고의 위험성 등 많은 부정적 요소를 갖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원자력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풍력이나 태양력 등 지속가능한 에너

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광석 원자력정책연구센터장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너지기술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에너지기술 영향이 통제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며 “원자력기술이 계속 진보하는 만큼 원자

력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연료의 채취부터 발전소에서 연소 후 처리까지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원자력은 석

탄, 기름, 가스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배출량이 적었다”라며 “EU나 G8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이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됐고, 원자력발전 전망 또한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라늄 매장량과 관련해서는 “현재 핵연료 주기로는 8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이 매장돼 있음이 확인됐

고 300년간 쓸 분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속원자로가 가동되면 확인된 매장량만으로 2500년 

동안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0개국에서 438기의 원자력발전이 세계 전력의 16%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 등은 10월23일 오후 국회도서

관 소회의실에서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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